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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불선원 신종교 관련 자료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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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충북 충주시 고불선원(古佛禪院)의 선원장(禪院長)이 소위 ‘육필 대순

전경’과 ‘천심경’, 가사집, 간찰 등을 언론에 공개한 바 있고, 이후 관련

한 조사연구보고서와 단행본이 발간되었다. 해당 자료는 고불선원 측에

서는 대순전경 필사본의 경우 1910년에 작성되었다고 보고 있다. 이외

에 천심경, 가사집, 간찰 역시 증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

단하고 있는데, 천심경을 증산이 직접 쓴 것으로 보거나, 참 정신(情

神)으로 배울 일 가사집에서의 신앙의 대상을 증산으로 여기거나, 간

찰 등이 증산 당대의 시대상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소개되었다.

그러나 참 정신으로 배울 일은 20편에 가까운 갱정유도의 가사들

을 모은 가사집이고, 천심경은 증산의 자필로 작성된 것이 아닌, 기

문둔갑에서 사용하는 ‘전도주(傳道咒)’에서 왔을 개연성이 크다. 간찰 

36종은 일상 생활에서의 비근한 일들을 담아낸 평범한 간찰이다. 곧 

이들 자료들은 증산과 관련이 없다.

대순전경 필사본은 전남 장성에 거주했던 이양섭이 대순전경 
초판을 1957년에 필사한 것으로, 뒤에 ｢채약가｣, ｢제세신약가｣ 등 여

러 종교가사를 비롯한 자료들을 함께 수록함으로써 그 의미가 크다.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6A3A02079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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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아직 출전 미상으로 남아 있는 자료들에 대해 보다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들 고불선원에서 소장한 자료들은 갱정유도, 증산교단 등의 여러 

한국 신종교와 관련한 가치가 높은 자료들이다. 이들 자료의 온전한 

성격을 찾아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 역시 신종교 연구에 있

어 일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주제어: 고불선원, 대순전경, 천심경, 참 정신으로 배울 일, 갱정유도, 

증산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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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Ⅰ. 머리말

충청북도 충주시 신니면 용원리에 위치한 고불선원(古佛禪院)1)의 

석암(石岩) 강희준(姜熙俊) 선원장(禪院長)은 선친의 유품을 발굴하여 

소위 ‘육필 대순전경’과 ‘천심경’, 가사집, 간찰 등을 공개하였고, 언론

에 소개된 바 있다.2) 이와 관련하여 근ㆍ현대문화유산 종교(민족종

교)분야 목록화 조사연구 보고서(2016, 조사 원광대 종교문제연구

소, 문화재청)에 실리기도 하였으며, 석암 선원장이 대순전경과 천심

경(2017) 및 증산 강일순 상제의 성해는(2019)을 출간하기도 하

였다. 현재 이 자료는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에서 소장ㆍ공개되

1) 도 문화재 제78호 고불선원 소조여래좌상이 소재해 있다.

2) ｢ …대순전경 유일 필사본과 강증산 친필 추정 천심경 발견…｣,《매일종교신문》2
012. 3. 14. (https://www.crs-news.com/956); ｢미공개 내용 담고 있는 석암 고불
선원장 소장 ‘육필 대순전경’ 파장-기존 경전의 수정과 첨부 불가피, 혼란 예상｣,
《매일종교신문》2012. 5. 16. (https://www.crs-news.com/868, 2024. 3. 21. 검
색); 김충열, ｢증산계 교단 중요사료 ‘대순전경, 천심경’ 육필진품 공개｣,《브레이크
뉴스》2018. 1. 17. (https://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554595&sec
tion=sc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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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어 누구나 살펴볼 수 있다. 대순전경의 경우 서(序), 찬(贊), 

보주(補註), 목차, 본문, 가사, ｢증산대선생약사(畧史) 문답｣ 등으로 

이뤄져 있다. 해당 자료는 고불선원 측에서는 대순전경 필사본의 경

우 소위 ‘육필 대순전경’이라 하며, 1910년에 작성되었다고 보고 있

고, 이외에 천심경, 가사집, 간찰 역시 증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해당 주장을 치밀하게 다시 살피고, 자료에 대해 성격

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신종교의 자료의 성격에 대해 전체적 상을 그

리지 못하여 잘못 이해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고, 고불선원의 해당 자

료 역시 그러한 사례로 보인다. 이를 다시금 되짚어 자료의 온전한 성

격을 찾아줄 필요가 있으며, 이 역시 신종교 연구에 있어 일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Ⅱ. 고불선원 자료 현황과 기존의 입장

1. 고불선원 자료 현황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전자사료관을 통해 가치 있는 자료들을 일반

에 온라인으로 공개하고 있다.3) 이들 자료들 중 종교 관련 자료도 많

이 공개되어 있으나, 아직 종교학계에서 이를 원활히 이용하는 모습은 

잘 보이지 않는 듯하다. 이 가운데, 위에서 언급한 고불선원의 자료가 

공개되어 있는데, ‘충북 충주시 고불선원 소장 자료(사료군 DCB030)’

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3)《국사편찬위원회》(http://archive.histor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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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충북 충주시 고불선원 소장 자료(사료군 DCB030)

이중 살펴볼 자료는 사료계열 DCB030_00에 속한 다음의 4자료

이다.6)

4) 2호(1964. 7. 1.)부터 79호(1970. 12. 1.) 소장.

5) 수운(水雲)이 작성했다 한다. 일본총도(日本總圖)의 남해부(南海府) 6개국(紀伊, 淡
路, 阿波，讚歧，伊豫, 土佐), 서해부(西海府) 9개국(筑前, 筑後, 豐前, 豐後, 肥前, 
肥後)을 기록함.

6) 간찰류 36종을 편의상 하나의 자료군으로 보기로 한다. 이는 근ㆍ현대문화유산 종
교(민족종교)분야 목록화 조사연구 보고서에서 한 자료군으로 보았기에 비교를 쉽
게 하는 차원에서이다.

사료
계열

자료명
사료철 
건 수

내용

0
DCB03
0_00

충북 충주시 
고불선원 소장 자료

658

간찰, 천심경, 음양시비가, 대순전경, 
차용증서, 토지매매계약서, 졸업앨범, 
시문, 만사, 통지문, 혼서, 망기, 제문, 
장택기(葬擇記), 점복문, 호적, 서목, 

부적, 사주론, 사주점, 한글가사, 
농사일기

1
DCB03
0_01

충북 충주시 
고불선원 소장 자료 

2015년 수집
351

토지계약서, 영수증, 문중안내문, 월보를 
비롯한 광업관련자료, 임명장, 수료증, 

진단서, 성덕도의 성덕도보(聖德道報)4), 
신결(神訣) 등

2
DCB03
0_02

충북 충주시 
고불선원 소장 자료 

2017년 수집
101

차용증서, 이력서, 토지매매계약서, 묵화, 
비결(祕訣), 성황당 등 제문, 사주단자, 

혼서, 간찰, 동란일기(東亂日記), 
간식류편(簡式類編) 등

3
DCB03
0_05

충북 충주시 
고불선원 소장 자료 

2019년 수집
_황계(篁溪) 

하긍호(河兢鎬) 문중 
관련 문서

35

진양 하씨집안 문중 관련 문서(하주운, 
조용헌, 하해웅, 권만수, 이봉호, 권재규, 
이성보, 윤병채, 송달호, 권복근, 손태헌, 

하용래, 이태동 등)

4
DCB03
0_06

충북 충주시 
고불선원 소장 사료 

2020년 수집
51

시(詩), 만시(輓詩), 만장(輓狀), 
서화(書畫), 혼례택일기(婚禮擇日記), 
간찰(簡札), 혼서(婚書), 산도(山圖), 
지적도, 대구 미국공보원 소식지 등

5
DCB03
0_07

충북 충주시 
고불선원 소장 사료 

2021년 수집
4

1800년대 진주강씨 간독, 을축년 
조하정(趙河亭) 병풍, 

풍방장문(風防長門)5)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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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본 논문 대상 자료

위의 자료들은 신문기사에 소개된 이후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에서 발간한 근ㆍ현대문화유산 종교(민족종교)분야 목록화 조사연구 

보고서에 증산교(증산계 교단) 자료로 아래와 같이 2016년 10월 조

사되었다.7)

<표 3> 근ㆍ현대문화유산 종교(민족종교)분야 목록화 조사연구 보고서에 실린 

고불선원 자료

분류
번호

분야 유물명 소재지 소유자
제작
연대

유물사항
(수량-재질-크기)

비고

증 
2-1-06

문헌_
교서

천심경

충북 
충주 

신니면 
선당길 
192

강
희
준

미상 1-종이-35.5×26(cm)

증 
2-2-04

문헌_
서적

참 정신으로 
배울 일

1948년 
추정

1-종이-22×27(cm)
음양시
비가

증 
2-1-05

문헌_
교서

대순전경 
필사본

1957년 1-종이-24.5×19(cm)

증 
2-5-02

문헌_
기타

간찰류 미상 36-종이-다양

7)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근ㆍ현대문화유산 종교(민족종교)분야 목록화 조사연
구 보고서 (대전: 문화재청, 2016), p.168.

연번 제목
수집
정리
번호

등록
번호

전자사료관 해제 내용 기타

1 천심경
D1106
0051

IM0000
080726

천심경(天心經)이란 제목으로 되어있고, 
만물중에 사람이 가장 신령하다 

되어있고, 천황(天皇), 지황(地皇), 
인황(人皇), 문(文) 무(武) 주공(周公), 

공자, 칠십이현에게 법통이 전해졌음을 
서술하고 악귀가 천리밖으로 속히 

떠나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진언으로 
되어있다.

2 음양시비가
D1106
0651

IM0000
081326

‘참 정신으로 배울일’, 
‘예수 弟子 寄別 간다’ 등의 노래 수록

대부분 
가사

3 대순전경
D1106
0655

IM0000
081330

甑山先生의 誕降, 遊歷, 傳敎 등을 
기록함

4 간찰 각각의 해제 내용 4장 참고 36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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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유물명 구분 설명 및 평가

1 천심경

유물 
설명

천심경(天心經)은 만물 중에 사람이 가장 신령하고, 천황(天皇)
ㆍ지황(地皇)ㆍ인황(人皇)ㆍ문(文)ㆍ무(武)ㆍ주공(周公)ㆍ공자ㆍ칠
십이현에게 법통이 전해졌으며, 악귀가 천리 밖으로 속히 뜨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진언으로 되어 있다.
이 경전은 현재 국사편찬위원회 사료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이 유
물을 공개한 고불선원(충주 가섭산 소재)의 석암 선원장은 “육필 
전경으로 경전의 원형을 밝히는데 기여하고 싶다”는 취지를 밝혔
다고 한다.

유물
의 

가치
평가

천심경(天心經)은 증산교 계통의 경전으로 여겨지며, 그 내용은 
만물 중에 사람이 가장 신령하고, 천황(天皇)ㆍ지황(地皇)ㆍ인황
(人皇)ㆍ문(文)ㆍ무(武)ㆍ주공(周公)ㆍ공자ㆍ칠십이현에게 법통이 
전해졌으며, 악귀가 천리 밖으로 속히 뜨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진언으로 되어 있다. 또한 한문서체로 쓰여져 중요한 유물로 평
가된다.

2

참 
정신
으로 
배울 
일

유물 
설명

이 문헌에는 ‘음양시비가’ 등 수록되어 있다. 이 경전은 현재 국사
편찬위원회 사료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이 유물을 공개한 고불선
원(충주 가섭산 소재)의 석암 선원장은 “참정신으로 배울일”의 문
헌을 통해서 유물의 가치를 찾아내고자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고 
한다.

가치
평가

증산계 서적으로 ‘참 정신으로 배울 일’이라는 주제에 관한 내용
이며, 비교적 상태가 양호하다. 이 서적은 음양의 이치에 대해 밝
히고 있는데, 누가 썼는지는 현재로서 추정이 불가능하다. 다만 
한문서체로 쓰여져 있어 중요한 유물로 평가되며, 그 당시의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 교리의 정신을 세웠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3
대순
전경 

필사본

유물 
설명

육필 대순전경은 총 13장 489절 252면으로 되어 있고, 내용적
으로는 이상호의 서(序)ㆍ이정립의 체(替)ㆍ보주(補註)ㆍ목차ㆍ본
문, 그리고 책 말미에 ｢잡가｣ 등 6편 12면, ｢증산대선생약사(畧
史) 문답｣ 4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겉표지에는 단기 4282년(1949
년) 7월로 표기되어 있고, 경전의 끝에는 단기 4281년 무자년
(1948년) 5월 중순에 시작하여 6월 20일에 완성했다고 표기되어 
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강증산이 세상을 떠난 1년 후인 1910년 7월 
26일에 전라남도 장성에 거주하는 ‘이양섭’이 완필하였다고 기록
되어 있다.
생존시에 강증산을 만난 인물 중 한 사람인 김일부(金一夫ㆍ 
1826~1896)의 ｢궁을가(弓乙歌)｣(｢不死藥｣이라고도 함) 등도 담겨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하고, ｢증산대선생 약사 문답｣의 답변에 “옥
황상제님이시고 천지일월이시고 남방3리화이시고 삼계대권이시고 
서산사명(정의와 불의를 심판하는 대신)이시고 금산 미륵불이십니

<표 4> 근ㆍ현대문화유산 종교(민족종교)분야 목록화 조사연구 보고서에 실린 

고불선원 자료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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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자료에 대한 기존의 입장

<표 4>에 실린 해제의 작성자는 유물 소유자인 석암 강희준 고불

선원 선원장이다. 이와 관련한 다른 이들이 발표한 논문이나 설명은 

없기에 여기서 말하는 기존의 입장은 곧 석암의 입장을 말한다. 석암

은 위의 조사연구 보고서 내용을 시작으로 대순전경과 천심경
(2017)과 증산 강일순 상제의 성해는(2019) 두 권의 단행본을 발간

하였는데,8) 발행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8) 강희준, 대순전경과 천심경 (서울: 뱅크북, 2017); 강희준, 증산 강일순 상제의 
성해는 (서울: 뱅크북, 2019).

다”라는 구절도 관심을 끈다.
경전 앞부분에 있는 이상호의 서(序)와 이정립의 체(替) 끝부분에
는 기사(己巳. 1929)년에 썼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초판본이 출
판된 1929년과 동일하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육필  대순
전경은 1910년에 육필로 쓰여졌고, 1948년에 통정원의 전경으로 
쓰기 위해 1929년 초판 당시의 서(序) 부분과 찬(贊) 부분을 넣어 
책의 모양을 갖췄으며, 1949년에 표지를 입힌 것으로 보인다.

가치
평가

이 경전은 증산교의 기본경전인 대순전경의 유일한 육필원고로, 
기존 경전에는 없는 내용들이 담겨 있어 증산교 교단은 물론이고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1938년 조선총독부
의 ｢유사종교해산령｣으로 인해 1945년 광복까지의 증산교 활동기
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는 상황에서, 이 시기의 상황을 전해주는 
서간체 형식의 33장의 문건은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는다.
육필 대순전경은 현재 국사편찬위원회 사료관에 소장되어 있는
데, 이 유물을 공개한 고불선원(충주 가섭산 소재)의 석암 선원장
은 “육필 전경으로 경전의 원형을 밝히는데 기여하고 싶다”는 취
지를 밝혔다.

4 간찰류

유물 
설명

증산 강일순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36매의 서한이다. 이 서한들은 
현재 국사편찬위원회 사료관에 소장되어 있고, 이 유물을 공개한 
고불선원(충주 가섭산 소재)의 석암 선원장은 “36매의 서한들을 
통해 증산의 활동과 당시 상황들이 자세히 적혀 있다”며 취지를 
밝혔다.

가치
평가

증산 강일순의 친필 서한으로 추정되며, 비교적 서한의 상태가 온
전히 보존되어 있어 내용을 고증할 수 있다. 36매의 서한들의 내
용들을 통해서 당시의 시대적ㆍ사회적 상황들을 유추할 수 있다
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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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유물들은 1945년 해방되면서 증산교의 17개 교단 

대표들이 모여 증산교단 통정원의 설립자를 독립운동가 유동열

(임시정부참모총장)을 추대하였다. 그 단체의 대표자인 유동열

은 6ㆍ25 때 납북 되는 바람에 증산교단 통정원은 와해 되고 

말았다. …대순전경 증산 강일순 선생의 서찰 36점, 증산 강

일순 자필 천심경, 교리서인 참정신으로 배울일 전체를 정

통성의 민족종교 근거 자료로써 통교인 유동열께서 포교를 하

기 위해 대표로써 준비하고 있던 유물들이다. …이 책은 일제 

치하의 암울했던 시대에 민족종교의 필요성을 자각했던 강일순 

선생의 자료를 토대로 엮었다. …특히 충남 공주 출신의 경제인 

정한명이 증산 선생에게 보낸 서찰, 고령 현감 송순혁이 증산 

선생에게 보낸 서찰 2점, 기장현감 오영석이 증산 선생에게 보

낸 서찰 2점, 참봉 노정현이 증산 선생에게 보낸 서찰 3점 등을 

발췌하여 첨부함으로써 실상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

다. 증산 선생이 남긴 자료를 바탕으로 역사적 사실을 집대성하

여 기록으로 남겼다는 점에 의미를 둔다.9) 

대순전경과 천심경은 선친의 유품입니다. 아주 어린 기억

은 없을지라도, 기억이 있는 한 대순전경 육필본과 서찰(비록), 

천심경과 참 정신으로 배울 일은 언제나 곁에 있었습니다. 

어릴 때 선친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한 묶음으로 제게 주셨습니다. 

…부친은 진주강씨(晉州姜氏) 후손이십니다. 저 또한 아버지의 

핏줄이니 진주강씨이고 24대손이 됩니다. 우연의 일치이지만 증

산상제(강일순) 어른도 가까운 집안입니다. 그래서 이 소중한 유

물이 선친께 전해지고 아끼셨으며 보중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저는 이 물건을 아끼고 지키라는 선친의 약속을 지키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10)

일단 해당 자료의 성격에 있어 그 입장이 동일하지 않다. 대순전

경과 천심경서문에서는 증산교단통정원(甑山敎團統整院)11)의 대표 

유동열이 포교를 위해 준비하던 자료라 하였다. 이의 맥락은 본 자료

9) 강희준, 대순전경과 천심경, pp.3-5. 밑줄 필자.

10) 강희준, 증산 강일순 상제의 성해는, pp.3-4.

11) 1949년 증산교의 17개 교단 대표들이 서울에서 유동열을 중심으로 증산교단통정
원을 조직하였다. 그러나 이후 유동열의 납북으로 조직은 와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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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첫 소개한 다음의 기사에 조금 더 자세하다.

강증산 사상에 영향을 받은 증산도, 대순진리회, 원불교 등 

민족종교들의 경전 연구에 귀중한 자료인 ‘대순전경(大巡典經)’

의 유일한 필사본이 발견됐다. 최근 국사편찬위원회는 충북의 

한 선원이 소장하고 있는 각종 문화재급 자료 2만여 점 중 700

여 점을 조사, 검증하는 가운데 드러난 대순전경 필사본은 

1949년 1월 11일 증산교의 17개 교단 대표들이 임원을 선출하

고 증산교단 선언과 교의체계, 신앙체계 증산규약을 만들기 위

해 쓰여 졌으며 증산교단 통정원을 선포하기 위해 만들어진 경

전으로 알려졌다. 유동렬이 통교의 직책을 맡고 대순전경 저자

인 이상호가 부통교 직책을 맡았다.12)

기사에서는 증산교단통정원을 선포하기 위해 만들어진 경전이라 대
순전경 필사본을 설명하고 있다. 대순전경을 필사하여 증산교단통

정원의 경전으로 쓰기 위함이라고 본 듯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근거

는 전혀 제시되지 않았고 이후 증산 강일순 상제의 성해는에서는 선

친의 유품으로 그 성격을 다르게 파악하고 있다. 후자의 입장이 옳을 

듯하고, 증산교단통정원을 위한 유동열의 자료라는 점은 확언하기 어

렵다. 본 자료들은 석암의 부친이 석암에게 남긴 유품으로 일단 간주

해야 할 듯하다.

보고서 및 단행본을 통해 각각의 자료에 대해 석암의 주장 중 눈여

겨 볼 부분은 다음과 같다.13)

1) 천심경
앞서 서문에서는 증산의 자필이라고 하였다. 증산이 지은 것이라는 

12) ｢ …대순전경 유일 필사본과 강증산 친필 추정 천심경 발견…｣,《매일종교신문》
2012. 3. 14.

13) 증산 강일순 상제의 성해는에는 증산의 성해(聖骸)에 얽힌 이야기(제1부 증산 
상제의 성해는 어디에) 및 간찰에 대한 내용(제2부 간찰을 통해서 본 성여 모시기)
이 새롭게 들어있고, 나머지 내용(제3부 천심경, 부록 한국 근대기 신종교 정신문화
에 관하여)은 이전 단행본의 내용에서 전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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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전언(傳言)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한편,14) 경전

의 주체가 되는 신앙의 지도자를 파악하기 힘들지만 전후 사실을 고려

하면 복희, 문왕, 주공, 공자의 신성함을 뒤이은 증산선생이었을 개연

성이 짙다고 한다.15) 그리고 사람이 만물중 가장 존귀하며, 이를 위협

하는 사악함과 요사함에 대한 강한 배척의지를 지니고 있다고 한다.16)

2) 참 정신(情神)으로 배울 일
석암은 여러 가사 및 여타 자료가 묶인 이 자료에 대해 1889년 작

성된 것으로 추측17)되며 증산의 소개를 긍지에 가득 찬 자세로 밝히

고 있다고 하고 있다.18) ｢음양에 관한 시비(陰陽是非) 끝났음을 말하

는 노래(歌)｣, ｢해(害)가 많은 천언(天言)을 보고 듣고서 알지 못하고 

도가 없으면서 허둥지둥 말을 삼는 자에게｣, ｢한 마음의 살리는 말씀

(一心生言)｣, ｢예수 제자 기별(弟子 寄別) 간다｣, ｢수운 제자 소식(水雲

弟子 消息) 간다｣, ｢증산제자 기별(甑山弟子 寄別) 간다｣, ｢갔다 오는 

화민인심(和民人心) 기별(寄別) 가자분다｣, ｢환본정신(還本精神) 옳은 

사람 기별(寄別)가자 부른다｣, ｢삼인부(三印符)｣19)를 나름대로 설명하

고 있다. 한편으로 예수 등의 여러 신앙 지도자를 돌아가며 위대성을 

부각시키고 있는 방식을 드러내고 있다고도 한다.20) 그리고 당시 도탄

에 빠진 조선민중에게 신앙적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그 

과정에서 ‘하날임’과 연결되는 ‘선생임’의 신이한 존재를 조명하고 있다 

한다.21)

이후에 낸 저작에서는 저작시기를 설명 없이 1948년에 작성되었다

14) 강희준, 대순전경과 천심경, p.618.

15) 같은 책, pp.642-643.

16) 같은 책, p.656.

17) 이에 대해 근거는 밝히지 않았으나, 표지에 “戊子己丑丁未戊申”이라는 글자(볼드체
는 큰 글씨로 되어 있음)에서 기축년을 1889년으로 본 듯하다.

18) 강희준, 대순전경과 천심경, p.11.

19) 몇몇 편을 빠뜨렸다. 3장 1절에서 해당 내용을 다룰 것이다.

20) 강희준, 대순전경과 천심경, pp.643-646.

21) 같은 책, pp.664-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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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였는데,22) 같은 책의 맺는글에서는 다시 19세기 후반에 작성된 

것으로 추측된다 하였다.23) 이는 기존 저작의 내용을 다시 전재(轉載)

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잘못으로 보인다.

3) 대순전경 필사본

증산이 1909년 세상을 뜨자 1910년 7월 26일 전라남도 장성 살던 

이양섭이 대순전경을 완필하였다고 한다.24) 석암은 대순전경에 

담긴 증산의 생애와 가르침에 대해 이러저러한 해석들을 가하고 있다. 

많은 분량의 서술에도 불구하고 다만 단순한 내용 소개 및 평이한 의

미부여에 그치고 있다. 하나만 예로 든다. “대순전경의 ‘제4장 59’ 

부분을 보면, 증산선생이 당시에 자신에게 불경(不敬)하게 대하는 이

에게 도리어 더욱 성심을 다하고자 했음을 알게 된다. 곧, 증산선생에

게 대해 심하게 불경하고 능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이에게 더욱 

예의를 갖추어 대우했다고 한다. 그러자 종도 가운데 그러함을 불만으

로 여겨 선생의 행동이 불가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었다. 그러자 

증산선생은 말하길, ‘저들이 불경(不敬)하게 생각함은 나를 모르는 연

고(緣故)로 비롯됨이다. 만일 나를 잘 알면 너희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을 터이다. 그러하니 저들이 나를 알지도 못하고 불경하며 능욕함을 

너희들이 개의(介意)할 일이겠느냐?’고 했다. 증산선생의 입장은 자신

의 속마음과 정체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이들이 자신을 헐뜯거나 불손

하게 대한 다고 하여 화를 낼 일이 아니고, 더욱 예의를 갖추어 그들

을 대우함으로써 지닌 뜻을 잘 전파하면 그만이라는 논리로 이해되는 

상황이다. 대중적 신앙 지도자의 면모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다.”25)

그리하여 대순전경의 특성으로 다음을 들고 있다. 첫째, 근대 세계

관을 일부 수용한 조선말의 새로운 신앙사상 문건, 둘째, 신앙지도자

22) 강희준, 증산 강일순 상제의 성해는, p.168.

23) 같은 책, p.349.

24) 강희준, 대순전경과 천심경, p.108.

25) 같은 책, pp.32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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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산선생)에 관한 연대기적 서술, 셋째, ‘만고해원(萬古解冤)’의 의지가 

담긴 조선말기 민중적 신앙문건, 넷째, 피흉추길(避凶趨吉) 경향의 신

앙지도자(증산선생) 내면을 드러냄, 다섯째, 광구천하(匡救天下)를 위한 

신앙지도자의 세계관 표출, 여섯째, 도술적(道術的) 기담(奇談)의 연속

적 서술, 일곱째, 교훈적 일화와 교학(敎學)의 실례를 소개.26)

4) 간찰

처음 보고서 설명에서는 앞서 보았듯 간찰의 성격을 증산 강일순이 

쓴, 증산의 활동 및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라 하였다. 이후 대순

전경과 천심경 서문에서 서찰을 발췌하여 실었다 하였는데,27) 세부

적 설명 없이 서찰 사진을 책 군데군데에 실었다. 책에는 따로 밝혀두

지 않았기 때문에 편의상 쪽수와 설명을 옮겨 둔다. ①127쪽: 고령 

현감 송순혁 일제강점기 44*26(곧은 지조로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들

의 괴로움을 걱정하고 백성을 구제함 증산 강일순 신도), ②143쪽: 

고령 현감 송순혁 일제강점기 44*26(곧은 지조로 백성을 사랑하고 백

성들의 괴로움을 걱정하고 백성을 구제함 증산 강일순 신도), ③166

쪽: 기장 현감 오영석 근대/개항기 증산 강일순 신도, ④181쪽: 참봉 

노정현 일제강점기 45*22 증산강일순 신도, ⑤190쪽: 참봉 노정현 

일제강점기 45*22 증산강일순 신도, ⑥195쪽: 참봉 노정현 일제강점

기 45*22 증산강일순 신도, ⑦243쪽: 정한명 일제강점기 충청남도 

공주 출신의 경제인: 증산 강일순 종교 재단에 독립 자금을 낸 자료 

서찰 30*24. 서문에서는 정한명의 서찰도 있다 하였는데, 책에서 찾

지 못하였다. 한편으로 서찰이 부기해둔 간단한 설명과 부합되는지는 

의문이다. 짤막한 설명만 볼 때, 송순혁, 오영석, 노정현, 정한명 등을 

강일순의 신도로 본 듯하나 그 근거는 밝히지 않았다. 

이후 발간한 증산 강일순 상제의 성해는에서는 서찰을 비록(秘錄)

26) 같은 책, pp.703-724.

27) 같은 책, p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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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소개하면서, 책에 사진과 번역을 실었다(‘제2부 간찰을 통해서 

본 성여 모시기’). 이에 대해 별도의 설명 없이 다만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60살이 넘어서 대순전경과 천심경도 공개를 하였고, 이

번에 또다시 증산상제와 연관이 있는 여러 증빙(證憑)을 발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21년부터 해방 후까지의 증산 상제 성

해(聖骸)와 관련된 문서(서찰)들을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발표

하게 된 것입니다.28)

해당 저서의 1부 제목은 ‘증산 상제의 성해는 어디에’라 하여 증산

의 성해와 관련한 여러 논란들을 다루었는데, 2부의 간찰 내용을 ‘증

산 상제 성해(聖骸)와 관련된 문서(서찰)’라 규정한 것이다. 이는 앞서 

증산의 친필이라는 입장에서 벗어나 증산의 성해를 모셨던 이들이 보

낸 편지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간찰의 종수에 대해서는 처음 신문기사에서는 33종으로 소개되었으

나, 이후 보고서에서는 36종으로 확대된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

히 알아보도록 한다.

Ⅲ. 고불선원 자료의 성격 (1) : 

참 정신(情神)으로 배울 일, 천심경, 간찰

우선 이들 자료들이 석암이 주장하듯 과연 증산과 관련한 자료들인

가? 석암은 신문기사와 저서를 통해 천심경이 증산의 자필로 이뤄

졌다고 하였고, 참 정신으로 배울 일은 증산에 대한 소개라 하였으

며, 간찰은 증산 당시의 상황들을 알리는 내용이라 하였다. 이러한 주

28) 강희준, 증산 강일순 상제의 성해는, p.4.



고불선원 신종교 관련 자료 연구 / 박병훈 67

장은 석암 스스로의 해제를 통해 아무런 여과 없이 문화재청 보고서

까지 올라가 공신력을 얻게 되었고, 현재까지 아무런 반박도 받지 않

았다. 본 장에서는 이들 자료들의 성격을 밝혀, 증산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리고자 한다.

1. 참 정신(情神)으로 배울 일은 갱정유도의 자료이다

참 정신으로 배울 일은 가사를 비롯한 여러 자료들이 묶인 필사

본 자료이다. 이 자료들은 갱정유도의 경전 부응경(符應經)에 속한 

자료들이다. 갱정유도는 그 정식명칭을 시운기화 유불선 동서학 합일 

대도대명 다경대길 유도갱정 교화일심(時運氣和儒佛仙東西學合一大道

大明多慶大吉儒道更定敎化一心)으로 하는데, 1929년 영신당(迎新堂) 

강대성(姜大成, 1890~1954)이 전북 순창에서 도통하며 시작한 신종

교이다. 강대성은 1934년 3월 가장 근본이 되는 경전인 ｢해인경(海印

經)｣을 저술하였고, 이후 ｢해인경｣을 비롯하여 부응경을 이루는 경

전 365권을 1934년 운장산 생활로부터 약 10년 기간 동안 저술하였

다. 갱정유도의 교조 영신당 강대성 자료 원본은 항아리에 담아 땅 속

에 묻어두었으나, 해방 이후 발굴한 경전들은 습기로 인해 부패하여 

알아보기 어렵게 되었고, 발굴된 일부 경전만 책으로 엮었다. 이후 

1949년 ｢해인경｣ 60만부라는 어마어마한 양을 인쇄하여 전국에 반포

하였는데, “｢해인경｣을 읽으면 죽지 않는다”라는 소문이 전국에 널리 

퍼질 정도였다. 이후 본부를 도령동, 전북 남원읍 천거리, 그리고 전

북 김제군 광활면 학당리로 옮겨 체제를 정립하고 각지의 묻혀 있던 

경전을 다시금 발굴하고 유실된 경전을 재서술하기도 하여 석판 인쇄

하여 경전을 다시금 간행하였다. 현전하는 경전들은 대략 365권 중 

50여 권이라 한다. 1970년 첫 번째 집성으로 시운기화도덕경(時運氣

和道德經)(별칭 제화대전(濟化大全)이 간행되었고, 이에서 경전 자

료를 보충하고 오탈자를 고치고 영신당이 친히 불렀던 부응경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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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바로잡아 1980년 부응경을 발간하였다. 또한 2대 교주인 계도

선사의 저술들도 만민해원경을 함께 첨부하였다. 해당 부응경 외

에도 고창 지역 일심형제들이 영인본 부응경 5권29)을 간행하였

다.30) 근ㆍ현대문화유산 종교(민족종교)분야 목록화 조사연구 보고

서를 참고해 볼 때, 남원 갱정유도 성당에 부응경 원본이 다수 남

아 있으며,31) 이외에도 한글박물관32), 가사문학관33) 등에서 몇몇 소

장하고 있다. 

아래의 표에서 참 정신으로 배울 일의 세부 편들의 원본 쪽수34)

29) 판권사항이 없기에 확신하기는 어려워도 원광대 종교문제연구소에 소장된 5권의 
영인본 부응경(청구기호 412-224~412-228)이 이에 해당되는 것 같다. 우선 ‘영
인본 부응경’이라 불러 보기로 한다.

30) 갱정유도 경전 관련한 내용은 다음의 논문을 참조하였다. 한재훈, ｢경전의 성립과
정으로 본 갱정유도사｣, 신종교연구 17 (2007).

31) 보고서에는 교서와 문헌 서적을 구분하였는데, 해당 문헌이 경전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해당 분류는 온당치 않아 보인다. 교서는 1. 부응경 상(1), 2. 부응경 상(2), 
3. 부응경 상(3), 4. 부응경 상(4), 5. 부응경 상(5), 6. 부응경 상(6), 7. 부응경 상(7), 
8. 부응경 상(8)의 8자료가, 문헌 서적으로는 1. 활인춘풍기만리, 2. 해인경, 3. 해인경
(한글), 4. 제생설화개결실, 5. 하성부지자위농언, 6. 언전집포덕천화, 7. 농자퇴빈진부, 
8. 도리화개설, 9. 위천진성문어, 10. 견각생문성종설, 11. 신화경, 12. 시응천어투세가
록, 13. 문경각지다환생, 14. 막소가, 15. 신자가, 16. 선로가, 17. 도원설, 18. 평화문, 
19. 전세경, 20. 천우신조귀래경, 21. 고축문, 22. 시운기화경, 23. 정기안심가, 24. 도
리화개설, 25. 춘심경, 26. 강륜보감, 27. 도의신보, 28. 도의, 29. 감천록의 29자료가 
소개되어 있다. 근ㆍ현대문화유산 종교(민족종교)분야 목록화 조사연구 보고서, 
pp.181-183.

32) 아직 온라인 상으로는 공개가 되어 있지 않고 한글박물관에 직접 찾아가서 열람해야 
한다. ｢위천진성문어가｣(한구 000691), ｢계명성｣(한구 000682), ｢다망하는 자탄설｣(한
구 000689), ｢생사에눈물마를새없는사람｣(한구 000690), ｢가요집｣(한구 000684), ｢언
전집포덕천하｣(한구 000685), ｢해인경주해｣(한구 000686), ｢자위농언하성부지｣(한구 
000687), ｢하성부지자위농언 제이경설｣(한구 000688), ｢해인경｣(한구 000679), ｢전세
경｣(한구 000681) 등의 자료들은 갱정유도 자료로 생각된다. 한 차례에 확인 가능한 
종수의 제한이 있어서 일일이 확인은 못하였다. 추후 한글박물관 자료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논문으로 발표할 생각이다.

33) 갱정유도 자료들은 가사인 경우들이 많기에 가사문학관에도 소장되었다. 다수 소
장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산천가｣(UCI G001+KR08-4850000110929.D0.V0
0006345)가 실린 가사집 같은 경우에는  <산천가>를 비롯하여 <궁을가>, <길경가
라>, <본문가라>, <부부가>, <대호지로가>, <부자가>, <불도가>, <서양예수재자말
삼>, <선도가>, <셔운가>, <션화안논새가>, <승션가라>, <씨름판가>, <얼씨고나>, 
<오황불이>, <유도가>, <육자박이>, <일월가>, <천지가>, <평난가라>, <합셩가라>, 
<홀각쳥연회심가> 등이 실려 있고, 대다수는 갱정유도 가사로 보인다. 추후 가사문
학관 갱정유도 자료를 정리해 보도록 한다.

34) 필사본에는 따로 페이지수가 표기되어 있지 않다. 참 정신(情神)으로 배울 일에
서 제목 “”이 표기되어 있는 부분을 1쪽으로 하고 이에 따라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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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밝히고, 이들이 영인본 부응경에 어디에 실려 있는지 알아보도록 

한다. 제목이 없이 실려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시작하는 첫

머리를 인용해서 표시하기로 한다. 한편으로 석암이 해당 필사본에 대

해 제목이 없음으로 인하여 소개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비고에 

표시해 둔다.

<표 5> 고불선원 소장 참 정신으로 배울 일의 구성과 영인본 부응경
구
분

수록 편명
쪽
수

영인본 
부응경에서의 

제목

영인본 
부응경 

쪽수
비고

1 阴阳是非난歌 2
陰陽是非난노 5권 47쪽

“戊子己丑 七月二十二
日 丁未戊申 阴阳是非 낫네”라고 시작한다. 

2 一心生言 5 布德說語
4권 483쪽, 
5권 52쪽

영인본 두 차례 실림.

3
“龍巳起陸이란 은 
龍과 巳가 其屈에 
不安탄 말”

9
世上은 龍巳起
陸을 아라(알아
라)

4권 489쪽,
5권 59쪽

제목 미표기
영인본에는 “龍巳起陸
이란 은 룡과 암이 
其屈에 不安하단 말이
라”라고 시작한다.

4
“牛性은 龍性이요 
在野은 農夫在野 牛
性이요”

12 海印經
4권 493쪽,
5권 64쪽

제목 미표기.
영인본에는 “牛性은 乾
性이요”라고 시작한다.

5 問天地父母命令答에 15 동일 5권 71쪽

“天地雨露之澤 日月往
來 四時行序 生萬物曰 
天地父母라 하심이닛”
라고 시작한다.

6
“우리 先生任서는 
龍巳起陸 変化를 하
신 양반니요”

19 - - 불명.

7 예수 弟子 寄別 간다 23 동일
4권 562쪽,
5권 77쪽

“예수信天 우리弟子 先
生任 消息을 드러밧나”
라고 시작한다.

8 水雲弟子 消息 간다 24 동일
4권 565쪽,
5권 80쪽

“消息왓네 消息왓소 水
雲先生任 消息왓네”라
고 시작한다.

9 甑山弟子 寄別 간다 25
4권 566쪽,
5권 82쪽

“寄別가새 寄別가 寄別
오네 寄別와 水雲 寄別 
甑山 消息 소우름에 게
섯쓰니”라고 시작한다.



70 대순사상논총 제49집 / 연구논문

10
갓다 오는 和民人心 
寄別 가자분다

26
갓다 오는 和民
人心 기별 가자
분다

4권 567쪽,
5권 83쪽

“가그라 가그라 어서어
서 가그라 오니라 오니
라 어서 어서 오니라”
라고 시작한다.

11
還本精神 오른 사람 
寄別가자 부른다

27
還本精神 오는 
사람 기별가자 
부른다

4권 569쪽,
5권 85쪽

“寄別寄別 밥분寄別 檀
君天神 오시 寄別”이라 
시작한다.

12 父母아달 寄別간다 28
父母아달 기별
간다

4권 570쪽,
5권 87쪽

“天地阴阳 夫婦合德 父
母아자는 寄別리요”라
고 시작한다.

13 寄別 傳한 下山僧 30
기별 傳한 下山
僧

4권 572쪽,
5권 89쪽

“南無阿彌陀佛觀世音菩
薩”이라 시작한다.

14 言答 30
彌勒出世 消息
왔오

5권 91쪽
“예우리는 하날니前 正
誠發願 비는사람이요”
라고 시작한다.

15 吉兆爲言 31 吉兆爲語 5권 92쪽
“吉兆드다 吉兆들러 吉
兆라니 무슨吉兆”라고 
시작한다.

16 三印符 31 동일
5권 93쪽 “天符印 一擧印而呼有

生”으로 시작한다.

17
言悖시러 이或린 
者으게 答

32
言悖시러 이或린 者의게 答

5권 94쪽
“보시란 글이 누구나 
아르시고 살나는 글리
요”라고 시작한다.

18
○○을 無勢히 안다
는 答

33
警察官을 無勢
이 안다는 答

5권 95쪽
“惶悚함니다 官吏서 
트집을 잡자니 하신말
삼”으로 시작한다.

19
血淚恨心 語皆生共
安傳

39 동일 5권 105쪽
“한숨의로 붓슬잡아 血
淚로 먹을가니”라고 시
작한다.

<그림 1> 참 정신으로 배울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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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천심경은 주문에서 왔다

<그림 2> 고불선원본 천심경

‘천심경(天心經)’이란 이름은 갱정유도의 부응경에도 여러 건 있

는데,35) 이와는 상관 없다. 우선 고불선원본 천심경의 본문은 아래

와 같다.

無極有極에 惟精惟一사 天動以後에 地靜고 地靜고 地

靜以後에 人生고 人生以後에 心正니 天爲日月星辰之君이요 

地爲利慾十二之君이라 君者 鬼也요 心者 天也이 半畝方塘

에 天君이 座定시고 一寸丹田에 地君이 座定시고 方塘丹田

之間에 日月星辰이 四會라 四會之間에 惟人이 最貴고 萬物之

35) 영인본 부응경 1권 p.452(天心經 吟), p.467(天心經), 2권 p.559(天心經 第一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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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에 惟人이 最靈니 邪不犯正고 妖不勝德이라 天奪邪氣
니 邪氣自滅니라 誦伏羲之先天며 誦文王之後天며 法周公

之正心며 法孔子之仁心사 天皇이 始傳之地皇시고 地皇이 

次傳之人皇시고 人皇又傳之文武周公孔子七十二賢시니 諸惡

鬼은 速去千里 晻晻吸吸如律令娑婆阿

마지막 부분(“옴옴흡흡여율령사바하晻晻吸吸如律令娑婆阿”)은 주문

의 끝에 붙여서 주문이 빨리 이뤄지도록 바라는 문장이다. 곧 천심경
은 일종의 주문과 같은 성격을 지녔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천심경
과 유사한 주문이 기문둔갑을 다루는 책인 무사자해기문둔갑장신법(無

師自解奇門遁甲藏身法): 부 비전양택입문법(付 秘傳陽宅立門法)36)에서 

‘전도주(傳道咒)’라는 주문으로 발견되는데,37) 본문은 아래와 같다.

無極有極에 惟精惟一이라 天動而後에 地靜하고 地靜而後에 

人生하나니 天爲日月星辰之君이요 心爲利慾是非之君이라 君者

는 心也요 心者는 天也이 半畝方塘에 天君이 座政하시고 一炷

坍前에 干星이 司位라 三才之中에 惟人이 最貴하고 萬物之中에 

惟人이 最靈하니 奸不勝德이요 邪不犯正이라 天奪邪氣하시니 

邪氣自滅하리라 誦伏羲之先天하며 誦文王之後天하며 法周公之

聖心이라 天皇은 以是로 傳之地皇하시고 地皇은 以是로 傳之人

皇하시고 人皇은 以是로 傳之三皇五帝文武周公孔子大聖至聖七

十二賢諸大聖賢하시고 諸大聖賢은 以是로 傳之南贍部洲東朝鮮

國某道某郡某面某里居奉道弟子某하시니 三員大將과 九天玄女는 

聽吾分付하야 無得留遲하고 及弟子身에 諸惡邪鬼와 諸惡邪崇을 

速去千里 急急如律令38)

36) 李載規, 無師自解奇門遁甲藏身法: 付秘傳陽宅立門法 (京城: 大成書林, 1930). 한
편 필사시기를 알 수 없는 無師自解奇門遁甲藏身法(청구기호 古1495-60) 필사본
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소장되어 있는데 본 출판본을 필사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필사본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에 언급되었다. 차선근, ｢기문둔갑, 그리고 강증산의 
종교적 세계｣, 종교연구 77-3 (2017), p.204.

37) 무사자해기문둔갑장신법내 전도주와 천심경과의 유사성이 이미 웹상에서 지적된 
바 있다.《네이버 블로그》, ｢대순전경 육필본, (天心經)천심경에 대한 단상~｣ (https://
blog.naver.com/one384/130185783300, 2024. 3. 25. 검색);《네이버 블로그》, ｢증산 
천심경(天心經)과 태극경(太極經), 전도주(傳道呪) 비교｣ (https://m.blog.naver.com/
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lbh1691&logNo=220570804634, 
2024. 3. 25.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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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에 다소간 출입은 있지만 밑줄 친 부분을 제외하고 거의 유사

하다. 기문둔갑(奇門遁甲)은 길흉을 판단하거나, 도술을 부리는 술수로 

활용되는데, 이미 19세기에 널리 유포되어 있었던 듯하다.39) 본 전도

주는 기문둔갑의 많은 주문 중 하나인데,40) 천심경은 이 전도주의 

영향을 받은 듯 보인다. 

한편으로 한국가사문학관에 소장된, 저작시기를 알 수 없는 옥룡자

십조경산서(玉龍子十條經山書)41)에 주문(呪文)이란 제목으로 천심경
과 유사한 글이 나온다. 

無極有極, 惟精惟一, 天動之後地静, 地静之後人生, 人生之後身

㝎, 天爲日月星辰之君, 神爲利慾十二之君, 君自心耶, 心自天耶, 

半畝方塘, 天心邪正, 一寸端正, 天性邪僞, 三才之中, 惟人最貴, 

万物之中, 惟人最靈, 邪不犯正, 妖不勝德, 天奪邪鬼, 邪鬼自滅, 

誦伏羲之先天, 誦文王之後天, 法周公之善心, 法孔子之仁心, 天皇

以是傳之, 地皇以是傳之, 三皇五帝, 堯舜禹湯文武周公孔子, 凢七

十二賢, 諸悪寃鬼, 與猛獸, 一切消滅, 三災八乱, 官災口舌, 魔戱

䓁事一時消滅, 雖千㐫万惡, 莫之敢窺, 六字大明王嗔言.

마지막 부분을 보면 육자대명왕진언(六字大明王嗔言, 곧 六字大明王

眞言)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옴마니반메훔(唵麽抳鉢銘吽)을 말하는 것

으로 관세음보살에 의해 번뇌와 죄악이 소멸되고 지혜와 공덕을 갖추

게 되는 주문이라 한다. 본 주문이 불교적 색채를 띠고 있음을 보여 

38) 李載規, 無師自解奇門遁甲藏身法: 付秘傳陽宅立門法 (京城: 大成書林, 1930), 
p.83. 밑줄 필자.

39) 차선근, 앞의 책, p.204.

40) 無師自解奇門遁甲藏身法: 付秘傳陽宅立門法 ｢九天玄女耳報法｣에는 전도주 외에
도 삼원대장주(三員大將咒), 현녀주(玄女咒), 속통성명주(速通姓名咒), 이보주(耳報咒), 안신주(安神咒), 상념주(常念咒) 등이 소개되어 있다. 李載規, 無師自解奇門遁
甲藏身法: 付秘傳陽宅立門法 (京城: 大成書林, 1930), pp.83-85.

41) UCI:G001+KR08-4850000110922.D0.A00000385 ｢玉龍子逰山歌｣, ｢二十四山惟
理賦｣, ｢渡江十條經｣, ｢龍脉法｣, ｢望龍法｣, ｢穴法｣, ｢砂角論｣, ｢一指ㆍ一耳僧ㆍ栗峰三
師訣錄｣, ｢父生年知時法｣, ｢山水經｣, ｢七星經｣, ｢九星法｣, ｢呪文｣, ｢佛經逐鬼文｣, ｢佛經
嗔言呪文｣, ｢逐鬼法｣, ｢栗谷先生道德歌｣, ｢栗谷先生漁夫辭 處士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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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다. 이는 천심경의 마지막 구절 “晻晻吸吸如律令娑婆阿”에서의 사

바하(娑婆阿) 역시도 불교적 색채를 띠고 있을 볼 때, 흥미로운 비

교가 될 듯하다. 곧 천심경은 도교적 색채를 띤 기문둔갑의 전도주

를 기본으로 하되 구전을 거치며 여러 변용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술

수적 지식을 추구했던 이들 사이에서 제법 알려졌던 주문으로 보인다. 

이것이 고불선원으로 필사되어 들어갔을 것으로 생각된다.

3. 간찰은 증산과 관련없는 일반적 내용이다

앞서 석암은 간찰이 증산이 친필로 당시 상황을 묘사한 내용이라거

나, 증산의 성해(聖骸)를 모신 이들의 편지라고 소개하였다. 그러나 이

러한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성해와 관련한 상황이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아래는 ‘보고서’에 사진만 실려 있는 간찰 36종을 국

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에서 일일이 찾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작업

한 해제 내용 등을 정리한 것이다.

<표 6> 간찰 36종과 그 해제

연
번

수집
정리
번호

등록
번호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해제한 내용 비고

1
D1106
0012

IM00
0008
0687

건아(建兒)를 보내주는 문제와 지난 번에 부탁한 
책자를 보내주는 문제를 말하고 있다.

丁丑年 
2月 15日

2
D1106
0015

IM00
0008
0690

며느리의 안부를 묻고, 자신이 감역(監役)의 초망
(初望)에 올랐는데, 이판(吏判)이 년기(年紀)를 잘
못알아 그러한 것이라고 전하며 초기정망(草記政
望)을 청하고 있다.

戊寅年 
1月 15日

3
D1106
0016

IM00
0008
0691

건아(建兒)의 감기는 정말 다 나아서 공부를 하
고 있는지 묻고, 자신은 2일에 이곳에서 잠을 잤
고, 바빠서 직종(稷種)을 깜박잊어서 다시 편지를 
쓴다면서 형(兄:수신자)이 계신 곳에 보내게 했으
니 다음인편에 붙여 보내주시길 부탁하고 있다.

12月 5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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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1106
0018

IM00
0008
0693

귀댁의 농포중에서 지금 팔려고 하는 것이 있는
지 물어보고, 자신이 사는 촌(村)에 사기를 원하
는 친구가 있어 거래를 중개하는 내용이다. 가
문(價文: 거래가격)은 의심치 말라며 당부하고 
있다.

癸未年 
10月 17日

5
D1106
0019

IM00
0008
0694

일전에 자신은 안성(安城)에 당도하여 여독이 풀
리지 않아 힘들었음을 토로하고, 들으니 지재홍
(池在弘)이 즉시 내려가지 않았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지 확인하고 만약 그렇다면 보역(湺役)을 어
떻게 할 것인지 염려하며, 잘 주선해서 그런 중
지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고 있다.

‘甑山’ 
표현 있음.

6
D1106
0020

IM00
0008
0695

심한 가뭄에 단비가 내려 겨우 이앙을 했으며, 
마른 논에는 너무 늦어 해가 될 우려가 있으나 
대개 대풍년의 징조라고 말하고 있다. 위아(衛兒)
는 농번기라서 못보내는지 확인하고, 초창비결
(草牕秘訣)이 귀댁에 있으면 좀 보내달라고 부탁
하고 있다.

-

7
D1106
0021

IM00
0008
0696

자신의 집은 불행히도 몇일전에 자씨상(姉氏喪)
을 당해 멀리서 부음을 들었고, 두 노친이 충격
으로 손상이 있을까 걱정하며, 아내의 병은 조금 
줄었지만 아직도 걱정이라하고, 며느리를 데려가
는 문제를 가지고 자신의 곤란한 상황을 호소하
고 있다.

-

8
D1106
0022

IM00
0008
0697

며느리가 잘있는지 걱정된다 하고, 악장(岳丈)의 
상사(喪事)는 매우 놀랍고 슬프며 어르신의 사후
에 일과 이 집안의 일이 매우 슬프다고 전하고 
있다.

-

9
D1106
0023

IM00
0008
0698

수일전에 인편으로 안부소식을 들었는데, 3월 27
일 진시(辰時)에 0母님이 돌아가신 소식을 듣고 
놀라움과 슬픈 마음을 전하고 아직 산소와 장택
(葬宅)를 몰라 답답한 마음을 전하고 있다.

-

10
D1106
0024

IM00
0008
0699

백한(白漢: 백가놈)의 일의 사실을 조사한 것은 
천부당만부당해서 지난번에 인보(仁甫)김한(金漢:
김가놈)의 일은 이미 잘 처리하였는데 이처럼 헤
아리길 부탁하며 만약 김가가 정말 쓰여진다면 
최(崔)는 타당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닌 것
이 되니, 인보는 마땅히 엄격하게 처리할 계획임
을 알리고 있다.

-

11
D1106
0025

IM00
0008
0700

이번에 도천(道薦)으로 몽은(蒙恩)한 것을 축하하
는 내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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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D1106
0026

IM00
0008
0701

매일의 일들로 정신이 없고 힘들지만 크게 굶주
리는 백성들이 도랑과 골짜기에 나뒹구는 지경까
지는 이르지 않아 다행이라하고, 최동지(崔同知)
과 주모(主姥)는 잘 지내고 있는지 묻고 각각 보
낸 것은 그들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다.

己丑年 
5月 20日

13
D1106
0027

IM00
0008
0702

호분(好粉)5갑(匣)은 사서 보냈는지 묻고 이것은 
아녀자들이 부탁한 것이라고 알리고 있다.

戊子年 
1月 18日

14
D1106
0028

IM00
0008
0703

건아(建兒)는 이 무더위에 왕래하는 것은 극히 
어려워 가을을 기다렸다가 데리고 가기로 정하
고, 위아(衛兒)는 이 인편에 데리고 보내주기를 
부탁하고 있고, 며느리의 산기(疝氣)는 다시 재발
할 염려는 없는지 물어보고 있다.

戊寅年 
6月 11日

15
D1106
0029

IM00
0008
0704

아이들이 대다수가 건강하지 못해 걱정하고 있으
며, 서울소식이 최근에 과연 어떠한지 물어보고 
있다.

乙○年 
1月 17日

16
D1106
0030

IM00
0008
0705

젖먹이 어린 아기는 결국 손을 쓸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불효의 죄가 되었음을 말하고, 내환
(內患)은 하루아침에 생기는게 아니라고 자신의 
심경을 전하고 있고, 며느리의 지종(指腫)은 즉시 
나아 기쁘다고 하고 있다.

己卯年 
12月 19日

17
D1106
0031

IM00
0008
0706

자신은 비단 여독뿐만이 아니라 전혀 잘 먹지 못
하여 행기(行氣)가 매우 어려워 종일 하는 일이
라곤 누워서 있을 뿐임을 전하고 있다. 며느리는 
잘 있어 다행이나, 이기산(二氣散)은 몇첩을 복용
하라고 했는지 묻고 보(湺)를 축조하는 일은 과
연 일을 마쳤는지 묻고 있다.

己卯年

18
D1106
0032

IM00
0008
0707

수신자의 아내의 병환이 다 나았는지를 묻고 사
향(麝香)은 때가 아니라서 구할 길이 없음을 전
하고 있다.

庚辰年 
2月 13日

19
D1106
0033

IM00
0008
0708

입모(笠帽)를 경천(敬天)의 일꾼에게 깜박잊고 맡
겨놓았으니, 다음 인편에 보내주길 부탁하고 있
다.

己卯年 
閏月 29日

20
D1106
0034

IM00
0008
0709

자신은 귀향한 후에 응교(應敎)댁일로 겨우 저전
동(楮田洞)후원에 정지(定地)하고 이번 17일날로 
택했다고 전하고 있다.

壬辰年 
12月 13日

21
D1106
0035

IM00
0008
0710

자신의 18일에 고향산천에서 멀리 떨어진 영양
(英陽)에 부임한다는 소식을 전하며, 자신의 신세
를 한탄하면서도 이후에도 친구의 인연을 계속이
어가기를 바라고 있다.

戊子年 
8月 22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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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D1106
0036

IM00
0008
0711

지난번에 완영(完榮)에서 부탁한 일은 아직도 결
정된바가 없음을 알고 세상의 인심을 통탄해하
고, 정사연(鄭思淵)이라는 복군(卜軍)에게 돌아올
때 직종(稷種)을 보내주길 부탁하고 있다.

丙子年 
12月 20日

23
D1106
0037

IM00
0008
0712

다 늙어서 벼슬살이하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
고, 납정(臘政)이 멀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좋은 
소식이 있을지 묻고 있다.

己○年 
12月 3日

24
D1106
0038

IM00
0008
0713

백미(白眉)형의 편지와 가아(家兒)의 편지는 잘 
도착했으며, 부탁한 일은 힘써 알아보겠다고 약
속했다

庚寅年 
4月 11日

25
D1106
0039

IM00
0008
0714

건아(建兒)가 별탈없이 돌아와 다행이라하고, 각
처에서 돈이 들어오지 않았냐고 물어보고, 보역
(洑役)에 대해 논의하며, 며느리에게 이기산(二氣
散)을 지어 줄 계획임을 알리고 있다.

己卯年 
5月 3日

26
D1106
0040

IM00
0008
0715

새해에 정양(靜養)중에 잘 지내시는지 안부를 묻
고, 자신은 잘 지내고 있음을 전하며, 혼사로인해 
애쓰고 있는 것을 저쪽집안에 알려줄 것을 부탁
하고 있다.

己丑年 
1月 29日

27
D1106
0041

IM00
0008
0716

자신은 그런대로 잘 지내나 아내의 병환은 아직 
쾌차하지 않아 걱정하고 있으며, 아이들과 며느
리가 무탈하여 다행이라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庚辰年 
1月 17日

28
D1106
0042

IM00
0008
0717

자신은 잘 지내나 아이들의 병세가 차도가 없어 
걱정하고 있고, 올해 곳곳이 대풍년인데 그곳 농
사는 어떠한지 묻고 있다.

丁丑年 
7月 30日

29
D1106
0043

IM00
0008
0718

가을 복명(復命)후에 사람들의 입방아에 올라 괴
로웠던 자신의 심경을 전하고,세후에 서울에 행
차할 것인지를 묻고 머지않아 만나 이야기를 나
눌 것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위로가 됨을 전하고 
있다.

丁亥年 
12月 20日

30
D1106
0044

IM00
0008
0719

며느리는 잘있는지 묻고 주관하던 일은 초 4-5
일에 발행할 것이라고 하고 지난번에 서울에 가
는 도중에 들러서 방문해주신다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하지는 못하는 건 아닌지 묻고 있다.

戊寅年 
3月 1日

31
D1106
0045

IM00
0008
0720

자신이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을 어찌 편안하다 
말할 수 있겠냐하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정언(正
言)종(從)의 편지에 대략 진술했다하면서 편지를 
보면 잘 알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는 내용이 있다.

己丑年 
9月 20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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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간찰에 대한 자세한 고찰, 곧 성립시기, 내용 분석, 인물 관계

도 등은 본고의 범위를 벗어난다. 다만 해당 내용을 살펴볼 때 서로의 

안부를 묻고, 병의 치료와 관련된 약물을 부탁하고, 자신의 심정을 토

로하는 등 일상적이고 전형적인 조선시대 간찰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

를 증산과 관련한 시대 상황을 보여주는 간찰로 보는 것은 무리가 따

른다. 위의 간찰 중 2종류의 간찰42)에 ‘증산(甑山)’이라는 호칭이 등장

하기에, 이를 바탕으로 전체 간찰을 강증산과 관련한 것으로 보고자 

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중 한 간찰만 보고자 한다.

42) <표 6>의 연번 5, 32번 간찰이다. 

32
D1106
0046

IM00
0008
0721

건아(建兒)는 보내고 싶었는데 가을 추수에 바빠 
이제서야 보내니 그믐이나 월초에 보내주시고 제
가 한번 찾아뵈려해도 겨를이 없으니 한번 왕림
해줄 것을 부탁하고 있다.

戊寅年 
10月 18日
-‘甑山’ 
표현 있음.

33
D1106
0047

IM00
0008
0722

할머니의 산소가 곤양에 있는데, 산소가 손상되
어 내려가서 즉시 소송을 하려했는데 곤양수령이 
물러가고, 새로운 수령이 온다고 하기에 이 문제
를 상의하는 내용이다.

戊子年 
2月 6日

34
D1106
0048

IM00
0008
0723

주쉬(主倅: 고을 수령)어른이 교체되어 돌아가시
는 것을 어찌 미리 예상했겠냐면서, 이는 백성들
의 불행이라하며 불안한 마음을 이루다 전달할 
수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子年 
12月 29日

35
D1106
0049

IM00
0008
0724

수삼과 홍삼은 그 효능이 매우 다르지는 않으나 
조기(燥氣)가 없으면서 보태는 것은 원래 수삼이 
홍삼보다 배나 뛰어남을 전하고 하필 홍삼을 쓰
냐며 수삼의 무게가10량정도 나가는 17개를 사
서 보내며 가격은 삼냥(三兩)이라고 알리고 있다.

戊寅年 
9月 20日

36
D1106
0050

IM00
0008
0725

아이들이 독감에 걸려 3-4일 심하게 앓다가 비
록 나았으나, 완전히 좋아질 기약이 없어 걱정임
을 전하고, 며느리는 잘 있어 정말 다행이지만 
의인(宜人)이 맥을 보니 허(虛)해서 오적산(五積
散) 십첩을 먼저 사용하라는 말을 들었음을 알리
고 있다.

戊寅年 
12月 21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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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간찰(IM0000080721)

증산 성좌 집사께

겨울이 봄처럼 따뜻합니다. 요즘에 부모님 모시는 나머지 형

의 안부도 내내 좋으시고 탕절(湯節: 부모의 병환을 이르는 

말)은 요사이 나으셨는지요? 아울러 간절히 그립고 걱정이 됩니

다. 며느리도 잘 지내시는지요? 원친(元親)의 안부는 늘 건강치 

못하니 애타는 마음을 어떻게 말씀드리겠습니까? 

미아(迷兒: 자신의 아이를 낮추어 이르는 말)를 일간 보내려

고 했었는데, 가을걷이에 바빠 지금에야 보내니 이달 그믐이나 

내달 초에 돌려 보내주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비록 한 번 찾아

뵙고 의논드리고 싶은 일이 있어도 몸을 뺄 방법이 없어 제 맘 

같지 않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혹시라도 한번 왕림하실 수 있는

지요? 나머지는 마음이 번요하여 이만 줄이고 편지를 드립니다.

무인년 10월 18일 사제 원영(元永)은 두 번 절합니다.43)

43) <표 6>의 연번 32번 간찰(수집정리번호 D11060046, 등록번호 IM0000080721), 
“甑山 省座 執事 冬暖如春 伏惟辰下 省餘兄體 連護萬重 湯節 近臻天和否 竝切仰溸
且慮 而子婦亦善在耶 元親候 恒多欠和 焦悶何狀 迷兒 間欲起送 而緣於秋事之汨汨 
今才送去 晦初間 送之如何 雖有一晉 相議而抽身無路 未得如誠 咄嘆咄嘆 或有一次賁
臨否 餘撓不備上 戊寅 陽月 十八日 查弟 元永 拜拜” 번역은 간찰전문가이신 전통문
화연구회의 박상수 선생님께서 수고해 주셨다. 깊이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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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간찰의 내용은 국사편찬위원회 해제에서도 나오듯, 자신의 아이

를 추수 때문에 바빠서 지난 번에 보내지 못하고 이제서야 보내며, 한

번 왕림해 줄 것을 부탁하는 내용이다. 서로의 건강과 사정을 묻는 등 

일상의 안부를 묻는 간찰의 일반적 내용을 담고 있다 하겠다. 이를 증

산교단에서의 강증산과 관련한 내용으로 보는 것은 자의적인 판단이다. 

게다가 강증산(1871~1909)과 관련된 무인년은 1878년밖에는 없는데, 

이때 강증산의 연령은 8세에 불과하기에 간찰의 상황과도 맞지 않다.

본래 신문기사에서는 간찰을 33종이라 했다가 추후 보고서에서는 

36종으로 확장하였고, 해당 종수는 증산 강일순 상제의 성해는에서

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저서에는 보고서에는 나오지 않는 엉뚱

한 문헌을 간찰류에 넣어 소개함으로써 혼동을 가중시키고 있다. 게다

가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에는 표의 36종 간찰 외에도 수많은 간

찰들이 고불선원 자료군에 포함되어 있는데, 수많은 간찰 자료 중 왜 

이 36종이 선택된 것인지 의문이다. 간찰을 번역하여 소개한 증산 강

일순 상제의 성해는에도 별다른 설명은 없는데, 다만 원문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에서 다소나마 그 의도를 짐작해 볼 수 있다. 

就寧母藥  아뢰올 말씀은 약은(종교에 쓰이는 자금)

今時已爲付授  지금 이미 받아 부쳤습니다.44)

且慮 而子婦  그리고 성여를 모시는 여신도께서도

亦善在耶  또한 잘계십니까?45)

于禮擇日… 혼례의(집회의)날을 잡는 것은

或是置于貴中  혹시 당신의 집(성여가 모셔진곳)에 두었다가46)

어머니에게 쓸 약을 종교에 쓰이는 자금으로 설명을 달고, 며느리를 

성여47)를 모시는 여신도로, 혼례 때 행하는 의례인 우례(于禮)를 집회

44) 강희준, 증산 강일순 상제의 성해는, p.56.

45) 같은 책, p.61.

46) 같은 책, p.68.



고불선원 신종교 관련 자료 연구 / 박병훈 81

의 날로 설명하고, 상대의 집을 바로 성여가 모셔진 곳으로 아무 설명

없이 간주하고 있다. 곧 아무 관련 없는 일상의 대소사를 묻는 간찰의 

평범한 내용들을 증산과 관련한 것으로 보고자 하는 의도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증산’이라는 호칭이 쓰인 편지도 내용을 살펴볼 때 증산계 

교단에서 상제로 인식되는 강증산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여

타의 편지 역시 전혀 그러한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곧 36종의 간찰들

은 증산 강일순과 아무 관련 없는 자료이다.

Ⅳ. 고불선원 자료의 성격 (2) : 소위 육필 

대순전경 필사본의 성격

1. 고불선원본 대순전경 필사본의 성격

우선 기존 주장 중 가장 문제시되는 점은 1910년 7월 26일 전라남

도 장성 살던 이양섭이 고불선원에 소장된 대순전경을 완필하였다고 

주장하는 점이다.48) 이는 ‘千九百十年’에다 첨자를 하여 (一)千九百(五)

十年이라 고쳤으며, “이런 정황으로 볼 때 육필 ‘대순전경’은 1910년

에 육필로 쓰여졌고, 1948년 통정원의 전경으로 쓰기 위해 1929년 초

판 당시의 서(序) 부분과 찬(贊)부분을 넣어 책의 모양을 갖춰 완성시

켜 준비했으며, 1949년에 표지를 입힌 것으로 보여진다.”49)고 주장하

47) 부모님을 모시는 여가를 뜻하는 성여(省餘)를 지칭하는 듯하다. 곧 증산을 모시는 
일을 뜻하고자 하는 것 같다. 그러나 “성여를 모신다”라는 표현은 어색하다. 여기서
는 증산의 성해(聖骸)를 모신다는 의미로 석암은 쓰고자 하는 듯하다. 이는 그의 증
산 강일순 상제의 성해는 책에서 다루고자 하는 바와도 일치한다.

48) 강희준, 대순전경과 천심경, p.108.

49) 김충열, ｢증산계 교단 중요사료 ‘대순전경, 천심경’ 육필진품 공개｣,《브레이크뉴
스》2018. 1. 17. (https://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554595&secti
on=sc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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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것이다. 우선 필사기(筆寫記) 내용을 옮겨 본다.

<그림 4> 대순전경 필사자 이양섭의 필사기(筆寫記)

檀紀四千二百八十一年(戊子年) 自五月中旬至六月二十日間 完記於大田

西紀 一千九百五十七年 七月二十六日 完畢

長城郡 長城邑 鈴泉里 一五四班에 居住 李良燮 書 當年 四十一才

연도가 둘이 있어서 혼란스럽지만,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54

반에 거주하는 이양섭(41세)이 필사한 글이고, 단기 4281년, 곧 1948

년 5월 중순부터 6월 20일간 대전에서 완기(完記)하였고, 1957년 7월 

26일 완필(完畢)하였다는 내용이다. 필사하면서 쓴 글을 고치는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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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왕 있는 일이고,50) 굳이 이를 ‘千九百十年’으로 볼 필요는 없다. 게

다가 장성면이 장성읍으로 승격한 것은 1943년의 일이기에 1910년은 

이에 맞지 않는다. 또한 주지하다시피 이상호(李祥昊), 이정립(李正立) 

형제가 증산의 행적과 가르침을, 증산의 생전 제자들을 만나 수집ㆍ편

찬하여 1926년 증산천사공사기(甑山天使公事記)를 냈고, 이후 이를 

수정ㆍ보완하여 1929년 대순전경을 발행하였다. 1910년에 대순전

경을 필사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완필했다고 하는 1957년을 최

종 필사년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순전경은 1929년 초판이 나온 뒤로, 판을 거듭해 계속하여 나

왔다. 그렇다면 이 필사본은 몇 판을 대상으로 삼아 필사한 것일까? 

1957년 필사가 되었다면 대순전경 4판이 나온 것이 1949년이기에 

4판까지 비교해 보면 될 듯하다.

<표 7> 대순전경 필사본과 대순전경 1~4판 관련사항51)

50) 필사기에도 자신의 이름을 지우고 다시 고친 흔적이 보인다.

51) 김탁, ｢증산교의 교리체계화과정｣, 동학사상연구자료집 68 (2004), p.123, 표 
2-4를 활용하였다. 1장 앞에 나오는 내용은 확인가능한 것은 넣었다.

구분
필사 및 발간 

시기
비고

필사본 1957. 7. 26.

大巡典經序, 贊, 補註, 大巡典經 目錄, 第一章 先生의 誕降과 
幼年時代(6), 第二章 先生의 遊歷(6), 第三章 先生의 成道와 
奇行異蹟(108), 第四章 先生께서 門徒의게 從遊와 訓誨52)

(76), 第五章 治病(42), 第六章 天地公事(81), 第七章 傳敎
(12), 第八章 法言(72), 第九章 開闢과 仙境(24), 第十章 文
明(32), 第十一章 引古文明(四), 第十二章 化天(30), 第十三
章 先生의 異表(6)
採藥歌, 處世歌, 書傳序文, 知止歌, 弓乙歌(金一夫 先生), 傷
世歌, 甑山大先生略史問答, 濟世新藥歌

1판 1929. 7. 30.

先生의 筆跡, 銅谷藥房南棟에 揭한 天師의 筆跡, 大巡典經
序, 贊, 補註, 大巡典經 目錄, 第一章 先生의 誕降과 幼年時
代(6), 第二章 先生의 遊歷(6), 第三章 先生의 成道와 奇行
異蹟(108), 第四章 門徒의 從遊와 訓誨(76), 第五章 治病
(42), 第六章 天地公事(81), 第七章 傳敎(12), 第八章 法言
(72), 第九章 開闢과 仙境(24), 第十章 文明(32), 第十一章 
引古文明(四), 第十二章 化天(30), 第十三章 先生의 異表(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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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불선원본 대순전경 필사본은 말미에 여러 가사 등의 부록 같은 

것이 함께 필사되어 있지만, 대순전경 내용만 볼 때, 서(序), 찬(贊), 

보주(補註), 목록(目錄), 그리고 13장으로 이뤄진 본문으로 되어 있다. 

무척 꼼꼼하게 필사되어 있는데, 표에서 보듯 이는 장절까지 1판과 일

치한다. 다만 필사본은 4장 제목이 “先生께서 門徒의게 從遊와 訓誨”

로 되어 있고, 1판은 “門徒의 從遊와 訓誨”로 되어 있는 점 정도가 차

이이다. 2판은 13장에서 10장으로 장이 조정되며, 증산에 대한 호칭이 

‘先生’에서 ‘당신’으로 바뀐다. 3판은 9장으로 바뀌고, 호칭이 ‘天師’로 

바뀐다.54) 곧 판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데, 이러한 점들을 볼 때 

대순전경 필사본은 1판을 대상으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55)

52) 제4장 제목에서 다소 지워진 부분이 있으나 문맥상 추정하였다.

53) 1장 앞에 1판과 마찬가지로 필적, 서, 찬, 보주 등이 있을 듯하나 확인하지 못하였다.

54) 김탁, ｢증산교의 교리체계화과정｣, 동학사상연구자료집 68 (2004), p.121.

55) 고불선원의 대순전경 필사본과 1판은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필사본은 아래아
(ㆍ) 표기가 있고, 일부 단어에 오래된 어투가 사용되고 있다. 이는 첫째, 현존하는 
초판 대부분이 후대의 재간본이라는 사실, 둘째, 재간본은 맞춤법에 있어서 원래의 
초판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곧 고불선원의 필사본은 실제 1929년의 초
판본 원형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닐 수 있다. 이는 2024년 4
월 6일 대순사상학술원 춘계학술대회에서 박상규 대순종교문화연구소 소장이 논평
해 주신 내용이며, 가치가 크기에 본 논문에 소개한다. 가르침을 주심에 박상규 소
장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2판 1933. 7. 15.

1장53) 당신의 탄강과 유년시대(6), 2장 당신의 유력(6), 3
장 당신의 성도와 긔행이적(116), 4장 문도의 종유와 훈회
(151), 5장 치병(50), 6장 천지공사(94), 7장 교범(12), 8장 
법언(108), 9장 개벽과 선경(29), 10장 화텬(29)

3판 1947. 12. 22.

天師少時의 筆跡, 銅谷藥房南棟에 揭한 天師의 筆跡, 대순전
경서, 찬, 대순전경 목차, 제일장 천사의 탄강과 유소시대
(30), 제이장 천사의 성도와 긔행이적(120), 제삼장 문도의 
추종과 훈회(136), 제사장 천지공사(148), 제오장 개벽과 선
경(42), 제육장 법언(145), 제칠장 교범(21), 제팔장 치병
(58), 제구장 화천(31)

4판 1949. 2. 16. 3판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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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불선원본 대순전경 필사본에 실린 여타 자료들

고불선원 소장 대순전경 필사본은 대순전경 외에도 말미에 가

사를 비롯한 다양한 자료들을 필사해 두어 흥미를 끈다. 이들 자료들

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그 성격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필자가 조

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표를 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표 8> 대순전경 필사본 말미에 필사된 내용과 성격

연번 제목 내 용 비고

1
채약가
(採藥歌)

“松鶴山 구름속에 학탄손님 오건마는 
只在此山 조흔景을 雲深不知 뉘알손냐”라 시
작한다.

용화교 만법전

2
처세가
(處世歌)

“大丈夫 處世하니 處世法이 업쓸손야 乾坤을 
집을하니 五洋六洲가 압히라”라 시작한다. 

미상

3
서전서문
(書傳序文)

서경(書經)의 서문이다. 증산교단에서 널리 
읽었다.

-

4
지지가
(知止歌)

“天地陰陽 조판後에 四正四禮 이섯슨이 元
亨利貞 根本이요 仁義禮智 第一이라”라 시
작한다.

동학교 용담유
사 권2의 ｢임하
유서｣에 소재

5
궁을가(弓乙歌)
(金一夫 先生)

“禮義文物 朝鮮國에 天命바다 내신道士 無
極大道 工夫하며 弓弓乙乙 成道로다”라 시
작한다.

김일부선생/백운
도사 궁을가유형

6
상세가
(傷世歌)

“嗚呼라 老士熟儒들도 이내노래 드러보소 聖
賢君子 되난법이 河圖洛書 推理해서 天地萬
物 定하신”이라 시작한다.

미상

7

증산대선생
약사문답

(甑山大先生
略史問答)

“問 하나님서 묵은 道德을 다 바리시고 
道德을 시사 天下에 億兆蒼生을 건지실나
고 人間에 오셔셔 엇든 어룬이 되서섯느냐 
答 甑山先生님이 되서슴니다.”라 시작한다.

미상

8
제세신약가
(濟世新藥歌)

“四海寂寞 어둔밤에 등불잡고 헤이는 福求
하는 져男女야 福을보고 지말고 몸을 速히 
닥가서라”라고 시작한다.

용화교 만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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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순전경 경전 필사의 말미에 가사를 비롯한 서전서문, ‘증산대선

생약사문답’을 실었는데, 이는 이를 경전만큼이나 중시하여 특별히 부

록처럼 적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증산대선생약사문답’은 증산에 대한 

신앙고백의 문답 내용인데, 출처는 아직 파악하지 못하였다.

이외의 가사들 몇몇은 확인 가능하다. 우선 서백일 용화교의 경전 

만법전56)에서 ｢채약가｣57)와 ｢제세신약가｣58)가 발견된다. ｢지지

가｣는 상주에 소재한 동학교의 가사집 용담유사 권2 ｢임하유서｣
에 실려 있는데, 권2의 가사들은 동학교 교주 김주희가 작성한 것

은 아니며, 경천교 등의 교단 등에서 왔을 것으로 짐작된다.59) ｢궁
을가｣는 일반적 ｢궁을가｣(용호도사 궁을가 유형)와는 차이를 보이는

데, 곧 “朝鮮江山 名山이라 道通君子 다시난다” 구절과 “四明堂이 

更生하니 昇平時代 不遠이라”란 구절이 보이지 않는다. 해당 유형은 

한편으로 가사문학관에 백운도사의 소작으로 소장되어 있다.60) ｢상
세가｣는 가사문학관에 필사본으로 소장되어 있는데,61) 본래의 출처

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처세가｣ 역시 미상이다. 이들 고불선원

본 대순전경에 실린 가사들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의 연구를 통해 

접근해 보고자 한다.

56) 만법전의 가사들은 다음의 발표문에서 일부 언급되었다. 박병훈, ｢무극대도의 경
전 구성: 대법천사대도경전을 중심으로｣, “민족종교의 대일항전과 제주도 무극대
도 사건”, 바른역사학술원 학술대회, 2022. 8. 20. 그리고 다음의 논문에서 전면적으
로 다뤄진 바 있다. 김탁, ｢만법전(萬法典)에 실린 가사의 내용과 의의｣, 대순사상
논총 47 (2023). 만법전 자료는 출판된 바 있고(만법전 (대구: 신라불교, 
1986); 만법현무, 만법전 (대구: 삼영불교출판사, 1994)), 전남대 도서관에서 원본
(청구기호 OC 3U 만43)을 온라인상으로 이미지를 공개하고 있어 활용이 용이하다. 

57) 만법현무, 만법전 (대구: 삼영불교출판사, 1994), pp.75-78.

58) 같은 책, pp.242-257.

59) 박병훈, ｢한국 비결가사 연구: 비결에서 비결가사로의 전환과 전개｣, 종교와 문화 
41 (2021) pp.15-16.

60) 박병훈, ｢궁을가 연구｣, 종교학연구 37 (2019) pp.128-129.

61) UCI: G001+KR08-4850000101112.D0.V0000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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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석암이 고불선원에 소장된 대순전경 필사본, 천심경, 참 정신

(情神)으로 배울 일, 간찰 36종을 공개하고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공개

하도록 함으로써 증산계를 비롯한 신종교 자료의 외연이 확대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신문기사, 근ㆍ현대문화유산 종교(민족종교)분야 목

록화 조사연구 보고서, 대순전경과 천심경, 증산 강일순 상제의 성

해는 등을 통하여 첫 신문기사가 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자료에 대한 오해를 심화시킨 것도 사실이다. 소위 ‘육필 대순전경’
이란 표현을 써서 이상호ㆍ이정립이 직접 1910년에 대순전경을 저

작한 것처럼 오도하는가 하면, 천심경이 증산이 직접 쓴 것으로 보

거나, 참 정신으로 배울 일 가사집에서의 신앙의 대상을 증산으로 

여기거나, 간찰 등이 증산 당대의 시대상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파악

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모두 근거 없이 석암의 자의적인 의견으로 제

시되었다. 

참정신으로 배울 일은 20편에 가까운 갱정유도의 가사들을 모은 

가사집이다. 곧 증산에 대해 노래하고 있지 않다. 

천심경은 증산의 자필로 작성된 것이 아닌, 기문둔갑에서 사용하

는 ‘전도주(傳道咒)’에서 왔을 개연성이 크다. 여타 필사본 옥룡자십

조경산서에도 천심경과 유사한 글이 발견된다.

간찰 36종은 비록(祕錄)같은 것이 아니며, 일상 생활에서의 비근한 

일들을 담아낸 평범한 간찰이다. 이를 ‘증산(甑山)’이라는 호칭이 등장

하는 간찰이 있다 하여 증산 당시의 상황을 묘사한 내용으로 보는 것

은 잘못이다.

대순전경 필사본은 전남 장성에 거주했던 이양섭이 대순전경 
초판을 1957년에 필사한 것으로, 뒤에 ｢채약가｣, ｢제세신약가｣ 등 여

러 종교가사를 비롯한 자료들을 함께 수록함으로써 그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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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아직 출전 미상으로 남아 있는 자료들에 대해 보다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들 고불선원에서 소장한 자료들은 갱정유도, 증산교단 등의 여러 

한국 신종교와 관련한 가치가 높은 자료들이기에 더욱 자료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있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석암의 부친으로부터 

내려온 자료이기에, 석암 부친의 종교적 배경 및 해당 자료를 소유하

게 된 경위 등을 구술조사 등을 통해 밝히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왜 고불선원이라는 불교의 선원에서 증산교단, 갱정유도 등의 신

종교 자료가 나오게 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곧 후속 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이를 통해 해당 자료들을 증산과 관련된 것

으로 간주하려는 소장자의 입장 역시도 이해 가능할 것이다. 십여 년 

동안의 혼란에서 벗어나 다시금 원점에 서서 해당 자료들을 차근히 

분석해 볼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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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New Religious Materials Preserved 
at Gobulseonwon Monastery

Park Byoung-hoon
Research Professor(HK+),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Humanities &Social Sciences, Wonkawng University

The abbot of Gobulseonwon Monastery (古佛禪院) in Chungju 
has disclosed his monastery’s possession of materials such as an 
allegedly handwritten copy of Daesoon Jeongyeong (The Canonical 
Scripture of the Great Itineration) and Cheonsimgyeong (The 
Scripture of the Heavenly Mind), gasa (Lyric) collection books, 
and old letters, and subsequently, investigative research reports 
and monographs were also published. According to Gobulseonwon 
Monastery, their copy of Daesoon Jeongyeong was reported to 
have been written in 1910. In addition, they consider their copies 
of Cheonsimgyeong, gasa collection books, and old letters to be 
closely related to Jeungsan (甑山), with the possibility that their 
copy of Cheonsimgyeong was directly written by Jeungsan. For 
context, the object of faith in the gasa collection books is 
Jeungsan, and the old letters describe situation that were 
contemporary during Jeungsan’s time.

However, the gasa collection book, To be Learned with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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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rit, is a collection of nearly 20 songs that encourage 
enlightenment, and Cheonsimgyeong is likely to have come from the 
Jeondoju (Transmitted Dao-Incantations) used in ritual practices, 
rather than having been handwritten by Jeungsan. The 36 examples 
of old letters contain ordinary events in daily life. As such, these 
materials are not specifically related to Jeungsan.

The copy of Daesoon Jeongyeong kept by the monastery was 
transcribed by Lee Yang-Seop, who resided in Jangseong, Jeonnam, 
in 1957, and it is significant as it includes various religious gasa 
such as Chaeyakga and Jeseshinyakga. The materials of unknown 
origin are especially worthy of attention.

The materials preserved in Gobulseonwon Monastery are valuable 
materials related to various Korean new religions such as 
Gyeongjeongyudo and various Jeungsan-inspired religions. It is 
necessary to find the true nature of these materials, and this line 
of research will contribute to the study of Korean new religions.

Keywords: Gobulseonwon Monastery, Daesoon Jeongyeong, Cheonsimgyeong, 
Gasa of new religions, Gaengjeongyudo (更定儒道), Jeungsan- 
inspired Reli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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